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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프리즘｜빅데이터로 분석한 ‘대한민국 택배의 모든 것’

2019년 CJ대한통운
택배 물량 1위는 식품,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
션 컬러는 무채색인 것
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5일 국내최초로자사가
축적한 물동량(택배 송장 정보) 빅데이터

를 분석해 이커머스 100조 시대, 택배 상
자안에담긴우리삶의행태와시장을분
석한 ‘일상생활리포트’를발간했다.리포
트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CJ대한통운을
통해 사람들이 주고받은 택배는 13.2억
박스로일평균 480만개이상이다.

뀫택배를통해가장많이오간제품은식품군
2019년 한해 CJ대한통운 택배를 통

해 가장 많이 오간 제품군은 식품군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이어 패션의류
20%, 생활건강 18%, 화장품 미용 11%,
디지털 가전 8%, 패션 잡화 8%, 도서·
음반 5%, 가구 인테리어 4%, 출산·육아
2%, 스포츠·레저 2% 순이다.

지난해 택배 물량 중 특히 증가한 제
품은 영양제(50%), 생수(46%), 간편조

리식(46%) 순으로 전반적으로 먹거리
제품들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반려동물
인구가 늘고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
서 반려동물용 간식과 사료가 29% 증가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집밥·혼밥족이 늘어나며 관련 제품 판
매가늘어난것도눈에띈다.식품관련물
량중에는 집에서 쉽게조리할수있는간
편식·HMR 물량이 24%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즉석밥 물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
했고, 냉동식품은 23% 늘어났다. 간편함
을 중시하는 식문화 변화가 택배 물동량
에서고스란히드러나고있는셈이다.

뀫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무채색
패션 관련 아이템은 전체 물동량의

40%에 육박할 만큼 인기 있는 카테고리

다. 2019년 패션 물량 중에서 한국인들
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블랙, 화이트,
그레이 등 무채색(62%)인 것으로 나타
났다. 어떤 색상과 매치해도 잘 어울리
고 무난하며, 세련된 연출도 가능한 모
노톤 컬러 사랑은 해가 바뀌어도 꾸준하
게 이어지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셀프 홈 인테
리어 관련 제품군 물동량도 크게 늘었
다. 등 하나로 집안 분위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무드등 물량은 66%나 증가했
고, 인테리어 식물도 65%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커머스 100조 시대. 이제 우리는 택
배 물량 변화를 통해 사회·문화 트렌드
변화를 모두 읽을 수 있게 됐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한해 13.2억개배송…택배물량 1위는 ‘식품’
<전체 물량의 22%><2019년>

식품-패션의류-생활건강-화장품순
작년 영양제 생수 간편조리식 급증
셀프홈인테리어주문량 65%늘어
무채색·모노톤컬러패션제품선호

CJ대한통운 ‘택배 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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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랜드, 10일까지 ‘2020 용산 가전페어’ 진행
전자랜드가 10일까지 ‘2020 용산 전자랜드 가전페어’(사진)를 진
행한다. TV 59%, 스탠드형 에어컨 44%, 무선청소기 34%, 안마
의자 48%, 믹서기 54%, 제습기 30% 할인 판매한다.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결제 금액에 따라 키친 기프트 세트, 그릇세트, 에어
프라이어, 믹서기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 정정욱 기자

에듀윌 1:1 맞춤상담 진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가
격리가 장기화
됨에 따라 코로
나블루로 괴로

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코로나블루는 지속해오던 사회활동과

신체활동이 줄어들며 우울, 불안, 무기력
등의 정신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 활동이 잦아지고, 감소한 외부 모
임의 횟수만큼 가정에서의 생활이 늘어나
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대인관계
의 형태를 변화시킨 탓에 생겨난 우울증의
일종이다.

코로나블루의 증상은 우울과 불안이 가
장 많으며 무기력, 무감동, 무가치감 등의
증상도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주요 우울증’으로 판단해
정신과적치료가필요한것으로보고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남
에 따라 정신 건강에 각종 복지제도의 초
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임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
고자 심리상담사가 상주하는 심리상담실
을 마련했다.

심리상담실은 임직원 1:1 맞춤 상담을
비롯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팀 소통 프로그램, 임직원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고객센터 등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비폭력 대화 워크샵 프로그램
도 선보일 예정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장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임직원들
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장생활을 행
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심리상담실을 선보
이게 되었다”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심리
상담실로 불안과 두려움, 스트레스가 효과
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
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거리두기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확산
에듀윌, 임직원 위한 심리상담 운영

편집｜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유통업계가 충성 고객 관리를 위한 멤버
십 리뉴얼에 적극 나서고 있다.

채널별로 운영하던 멤버십을 통합 운영
하는 게 핵심이다. 고객 혜택을 늘리고 기
업 입장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S홈쇼핑은 최근 기존 채널별로 운영
하던 멤버십 제도를 ‘NS멤버십’으로 통합
했다.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몰, 모바
일앱 등 다양한 채널에서 동일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해 구매 편의성을 높였다.

패밀리(신규 고객), 실버(1회 이상 구매),
골드(3회·20만 원 이상 구매), 다이아몬드

(8회·80만 원 이상 구매), 러브N(20회·
150만 원 이상 구매) 등 총 5개 등급으로 운
영한다. 최근 6개월 간 구매 실적을 반영해
매월 등급을 조정한다. 멤버십 등급은 매월
1일 선정하며 해당 월 동안 혜택이 유지된
다. 최상위 등급인 러브N등급은 1월과 7월

에선정해 6개월간혜택을적용한다.
GS리테일은 1일 온·오프라인 통합 멤

버십 서비스 ‘더팝(THE POP)’을 론칭했
다.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
헬스&뷰티(H&B) 스토어 랄라블라 등 총
1300만 명의 멤버십 고객을 한 데 모았다.
더팝 앱의 QR코드를 통해 포인트 적립, 통
신사 할인, 유료 멤버십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료 멤버십 서
비스인 ‘더팝플러스’에서는 커피와 도시락
등을 월 회비를 내고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원화된 관리로 브랜드 간 시너
지 극대화가 기대된다는 게 GS리테일 측
설명이다. 이밖에도 CJENM 오쇼핑은 ‘고
객등급 제도’ 개편을 통해 멤버십 할인 혜
택을 늘렸다.

조성호 NS홈쇼핑 마케팅총괄 전무는
“멤버십 개편을 통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
히고 다양한 채널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
을것”이라고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유통업계, 멤버십개편…‘충성고객’ 관리나선다

NS홈쇼핑·GS리테일, 멤버십 리뉴얼
고객혜택↑…데이터통합운영장점

GS리테일의 온·오프라인 통합 멤버십 서비스 ‘더
팝’을 소개하고 있는 모델. 사진제공 l GS리테일 “더콘란샵서 가정의 달 선물 사세요”

롯데백화점 강남점의 리빙 편집숍 더콘란샵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원형, 사각형, 삼각
형 등 다양한 도형을 디자인에 활용한 ‘Shap
es’ 상품을 선보였다. 어버이날·스승의날 한
정판 에디션인 ‘카네이션 왁스 타블렛’은 천
연 왁스, 에센셜 오일, 카네이션 드라이플라
워를 사용해 제작했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l 롯데백화점


